
개념미술, 아이디어가 곧 미술이다  

 

미술을 생각 혹은 개념 자체로 환원하는 태도. 개념미술에 대한 정의가 분분하지만 그 정

의는 이처럼 파리 시립 현대미술관 관장인 카트린느 미예의 정의로 귀결된다. 이전의 미술

이 실제 하는 대상을 모사 혹은 재현하거나(재현주의 미술), 실제 하지 않는 내면세계를 표

상 혹은 상징하거나(상징주의 미술), 사사로운 정념이나 기분을 표현하거나(표현주의 미술), 

어떤 이념을 반영한 것이라면(현실주의 미술), 개념미술은 미술이라는 현상 자체에, 개념 자

체에 주목한다.  

개념미술은 종전 미술의 키워드랄 수 있는 재현과 상징, 표현과 반영을 의식적이고 적극

적인 대상으로 다룬다. 개념미술은 미술이라는 특정 메커니즘 속에서 재현과 상징, 표현과 

반영이라는 개념과 현상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묻는다. 한마디로 개념미술은 미술이라는 

개념 자체와 미술을 중심으로 한 미술계 혹은 예술계(조지 디키의 아트서클)를 대상으로 한

다. 이처럼 미술(그리고 예술)이라는 특정 개념 혹은 현상 자체를 문제시하고 그것에 주목하

는 태도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바로 이러한 사실에 개념미술의 의의가 있다. 그 성격상 미

술비평 혹은 예술이론 혹은 미학의 영역과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고, 실제로도 개념미술 이

후 미술비평과 예술이론, 그리고 미학의 의미 범주가 더 풍부해지고 미세화한 것이 사실이

다. 개념미술 이후 미술은 의미를 다투는 장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창작과 의미(의미분석)

의 구분이 없어진다는 점에서 개념미술과 비평은 일정 부분 그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 한마

디로 개념미술은 종전의 미술이 예술작품의 창작과 그것에 대한 비평 및 이론이 엄격히 구

분돼 있었던 것과는 달리, 작품의 창작 혹은 제안 자체가 동시에 비평이기도 한, 미술 자체 

혹은 미술계 혹은 예술계를 향해 던지는 비평적 행위이기도 한 독특한 성격을 내재하고 있

다. 

개념미술의 기원은 마르셀 뒤샹의 레디메이드에 대한 관념에 이어진다. 예컨대 대표적인 

레디메이드 작품이랄 수 있는 <샘>에서 마르셀 뒤샹이 주목한 것은 <샘>을 통해 가시화된 

예술작품으로서의 조형적 형상 혹은 미적 가치라기보다는 그 작품의 제시가 기존의 미술계 

혹은 예술계 혹은 제도권에 불러올 수 있는 파장(뒤샹의 표현대로라면 스캔들)이다. 즉 작품 

<샘>의 진정한 미학적 가치는 그것이 예술가의 개성과 창조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작품으

로서보다는 일상이라는 맥락으로부터 특정의 레디메이드를 취해온 예술가의 선택과 그것을 

화랑이라는 제도적인 공간에다 옮겨 놓음으로써 일상품이 예술작품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는 예술가의 태도에 있다. 여기서 예술작품은 마르셀 뒤샹의 관념(선택과 태도)이며, <샘>의 



형상을 통해 가시화된 조형물은 뒤샹의 관념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그리고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이처럼 개념미술에서 작품은 예술계에 대해 예술가의 관념이 초래할 수도 있는 파

장이며(종종 그 자체 새로운 담론 생성을 위한 계기가 되는), 그 과정에서 가시화된 물적 형

상은 다만 수단이며 과정이 된다.  

이러한 사실은 종래 예술작품에 대한 물질적인 태도와 접근을, 특히 소유권 개념을 흔들

어 놓는다. 개념미술에서 작품은 예술가의 관념이지 가시화된 물질적 형상이 아니기 때문이

다. 그럼에도 개념미술을 작품으로서 소유할 수 있다면, 그것은 곧 예술가의 관념이 실현되

는 과정에서 유래한 단서 혹은 흔적이 된다. 예컨대 특정의 건축물이나 자연을 포장하는 크

리스토의 경우에서, 가시화된 형상 자체를 소유할 수는 없다. 그 엄청난 규모는 차치하고라

도 대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포장은 해체되고 원래 상태로 되돌려지기 때문이다(일회적으

로만 존재하는 예술). 대신 그 계획 그러므로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한 밑그림 혹은 청사

진에 해당하는 에스키스와 아카이브를 소유할 수는 있다(전시공학적으로 창작물 전시와 아

카이브 전시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과도 무관하지가 않는). 이처럼 개념미술은 예술작품에 

대한 변화된 소유권 개념을 요구한다(그렇다면, 지적 저작권?). 엄밀하게 말해 이때의 소유

란 적극적인 의미로서보다는 우회적이고 소극적인 차원에 머문다. 한마디로 개념미술에서 

예술작품에 대한 소유권 개념은 그 의미를 상실한다(최소한 재고된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개념미술의 대표작가랄 수 있는 조셉 코주스의 작품을 보자. 그는 

1965년에 각각 <하나, 그리고 세 개의 의자들>과 <하나, 그리고 세 개의 망치들>이라는 

작품을 발표했다. 이 작품은 각각 실제 하는 의자(와 망치), 의자(와 망치)를 찍은 사진, 그

리고 의자(와 망치)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열거한 것으로서, 예술작품이란, 혹은 그 표현이

란 결국 하나의 기호에 지나지 않으며, 여타의 기호가 그렇듯이 그것이 속해 있는 혹은 그

것이 읽히는 문맥에 따라서 매번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1967

년에는 사전에 나타난 예술의 정의를 확대 복사한 <아이디어로서의 예술>을 발표한다. 이

로써 코주스는 개념미술에 가장 근사한 말(그리고 의미 그러므로 정의)이 곧 <아이디어 미

술>임을 밝힌 셈이다. 여기서 아이디어란, 말 그대로 예술가의 관념 혹은 개념(그리고 어쩌

면 실천 논리) 자체가 된다.  


